
JC 2008 춘하전에서 발신되는 저팬 퀄리티 

2007년 5월 9~11일에 개최된 ‘저팬 크리에이션(JC) 2008 춘하절’에서는 일

본 전국으로부터 기발한 창의성들이 발휘된 참신한 섬유제품이 다수 출품되

었는데, 이들 중에서 비교적 관람객의 이목을 끈 소재나 제품을 골라 소개해 

본다. 

 ‘◎ 우니(宇仁)섬유’ –화려한 연출로 주목 받아 

JC에 계속 출품하고 있는 우니 섬유의 부스에는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 

핑크 색으로 좁은 방을 장식하고, 화려한 디스플레이로 풍부한 상품들을 관

람객에게 제안하였다. 

2006년에 이어 호조를 보인 물방울 무늬는 춘하절용으로 자수를 놓은 면

소재 등이 인기를 끌었다. 부스에서는 앙케트(enquete)를 실시하여, 출품(出

品)에 관한 요망이 있으면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샘플이나 회답을 보내준

다. 이러한 스피디(speedy)한 처리로 비즈니스에 연결시켜, 매번 출품하여 50

건 이상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다. “이번에는 첫날에 약 210건의 문의

가 있어 새로운 판매선을 개척하는데 기대가 된다.”고 우니섬유는 자신을 엿

보였다. 

 ‘◎ 케이에이 트레이딩’ –뛰어난 신축성의 면 100% 직물 제안 

JC에 처음으로 출품한 오사카의 케이에이 트레이딩(K·A Trading)은 가공 전

과 가공 후의 이차 제품을 부스의 한가운데에 전시하고, 가공 후에 크게 줄

어든 것을 강조함으로써 신축성이 뛰어난 면 100% 직물 ‘닌자@피스 코튼’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독자적인 연사(撚絲) 기술과 제품단계에서의 특수가공을 짜 맞추어 개발한 

것으로, 뛰어난 신축성에도 불구하고, 조이는 느낌이 없으며, 가볍게 느껴지

는 것도 특징이다. 

 ‘◎ 오키도 직포’의 일본식 무늬 자카드 보자기 

‘효고현(兵庫縣)’에 있는 반슈(播州) 선염산지(先染産地)의 자카드 제직업자

인 오키도 직포(大城戶織布)는 자카드직으로 일본식 무늬의 보자기를 개발하

여, JC에서 발표하였다. 

자카드 아니고는 짤 수 없는 무늬임을 강조하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무늬

나 색이 달리 보이는 ‘재미있는 감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소재는 면 100%

와 면 폴리에스터 교직(交織)의 두 종류가 있다. 

 ‘◎ 고마쓰 세이렌’ –JC 개혁효과에 기대 

고마쓰 세이렌(小松精練)은 ‘프리미어 비전(Premiere Vision)’과 도쿄도(東京

都)내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거치고, 그동안 엄선한 소재를 골라서 출품하였

다. 2008년 춘하절의 세계적인 트렌드인 광택감을 축(軸)으로 투명감, 발색이 

강한 것 등의 실·직물·편물의 특성을 살린 표정, 촉감, 질감, 태를 만들어 내

고 있다. 

이외에 형상기억이면서 자연스러운 구김의 느낌을 낸 소재, ‘빈테이지 섬의

(vintage 纖意)’ 시리즈나, 제품 염색의 스포츠 테이스트(sports taste)에 의한 제

안(提案), 춘하절용 기능상품까지 출품점수(出品點數)를 줄여 깔끔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전시 타이틀은 ‘프리즈미즘(prismism)’이다. 한때는 JC 출품을 보

류하였던 때도 있었는데 ‘개혁의 효과에 기대해 본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 와다나베 파일직물’ –염공장과의 공동 개발로 신소재 만들어내 

애히메현(愛媛縣)에 있는 이마바리(今治) 타월산지의 ‘와다나베 파일직물’

은 타월 이외 분야에서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여 열심히 판매를 확대해 왔다. 

이번에도 주로 어패럴용으로 이제까지 볼 수 없던 광택성이나 촉감이 좋은 

소재를 출품하였다. 

샘플이기는 하지만, 타월지(地) 전체를 남색(藍色 ; 쪽빛)에서 황색으로 그

러데이션(gradation : 색을 점차로 진하게 또는 흐리게 하는 염색)으로 염색한 

소재가 주목을 끌었다. 염색부문으로 업종이 다른 염색공장과 컬래버레이션

(collaboration)으로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냈다. 컬래버레이션한 곳은 도쿄의 

‘센본마쓰 게사라시 공업’이었다. ‘크리에이션 비즈니스 포럼(Creation Business 

Forum : CBF)’에 출품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제직과 염색의 컬래버레이션을 

시작하였다. 

또 하나는 리오셀 중공사를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독특한 태가 나는 직

물을 발표하였다. 이미 같은 조직으로 파일에 ‘스핀골드’나 ‘모달(modal : 고

강도, 고습윤, 탄성률의 셀룰로스 섬유)’을 사용한 텍스타일을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다. 

 ‘◎ 후루바시 직포’ –정성들인 ‘물건 만들기’ 발표 

‘시즈오카현(靜岡縣)’에 있는 ‘엔슈산지(遠州産地)’의 후루바시직포(古橋織

布)는 종전 북직기에 의한 평직 세번수 고밀도를 베이스로, 타이프라이터 클

로스(typewriter cloth), 코튼 파라슈트 클로스(cotton parachute cloth) 등을 생산하

고 있다. 

후루바시 직포는 “상담(商談)이 성사될 듯한 바이어는 첫날에 약 10개사가 



되었으며, 그 중 8개사는 새로운 거래가 가능하여 성과는 충분하다.”고 한다. 

‘엔슈 네트(遠州 net)’는 레노직(leno織)의 베리에이션(variation)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일본 고유 문화인 테이스트(taste)인 익조직의 일종이기도 한 평사

직(平紗織 plain gauze)이나 사직(紗織)과 평직을 조합한 레노직(leno weave)의 

하나인 려(gauze) 직물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다른 텍스타일 메이커가 풍부한 상품을 모두 전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

루바시 직포는 레노직에만 집중하여 제안함으로써, 직물이나 행어 샘플

(hanger sample)도 20점 내외로 줄이고 있다. 

 ‘◎ 모리기쿠’ –JC는 새로운 수요자 개척에 유효 

‘아니치현(愛知縣) 가마고리(浦郡)’의 ‘미카와 산지(三河産地)’에서 홀로 JC

에 참가한 모리기쿠(森菌)는 “새로운 텍스타일을 발표하고 PR하는데 JC가 유

효(有效)하다. 새로운 유저와의 접점(接點)을 만드는 데는 불가결한 텍스타일 

이벤트”라고 단정하고 있다. ‘좋게 보이고, 만지기 좋고, 감성에 호소한다.’는 

컨셉으로, 면 소재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발표하였다. 다이쇼

(大正) 방적과 컬래버레이션한 오거닉 코튼(organic cotton)과, 만져보고 반가운 

‘미카와면(三河木綿)’으로 만든 현대적인 옷차림이라고 하여 미카와 줄무늬의 

16가지 배색에, 손으로 만든 미니한텐(mini 袢纏 :일본고유의 마고자 비슷한 

짧은 윗도리)을 텍스타일에 링크시켜 보여주었다. 면 60수 자카드 복지의 염

축가공(塩縮加工 : 견섬유를 염화칼슘 등의 염으로 처리하여 수축시킴으로써, 

크레이프나 패턴 효과를 내는 가공이며, 면섬유에도 이 가공이 이용됨)한 소

재나, 면과 큐프라(cuprammonium)의 교직(交織) 도비(dobby) 등을 갖추어 전

시하였다. 



 ‘◎ 팀 기후’ –텍스타일 판매망 서서히 넓혀져 

2년 전에 만들어진 ‘팀 기후(Team 岐阜)’는 기후산지(岐阜産地)의 10개 직

포업자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으며, 천연소재를 중심으로 면이나 울, 레이

온, 마, 일본종이(和紙), 트리아세테이트(triacetate) 등을 서로 얽맨 복합 직물

을 발표하였다. “조금씩 텍스타일 장사가 커지고 있다.”고 팀 기후는 말하고 

있다. 양(量)적으로는 아직 적지만 디자이너나 숍 브랜드(shop brand)에 의한 

판매실적은 커지고 있으며, JC를 통하여 더 많은 고객층을 넓힐 생각이다. 팀

을 만듦으로써 “기후산지의 업자간에 의사소통이 좋아졌다.”고 횡적 제휴도 

강화되고 있다.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JC 이외의 전시회에도 적

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다. 

 ‘◎ 준 치쿠 가이’ –뱀부 섬유품의 값을 혼방소재로 낮춰 

준 치쿠 가이(純竹會)는 ‘모리린’과 도요시마(豊島)방적을 중심으로 ‘비슈

(尾州 : 일본의 서부지역)산지’와 ‘하마마쓰(浜松)산지(靜岡縣의 西部地域)’의 

여러 직포업자가 만들었으며, ‘이제까지 개섬 타입의 뱀부(bamboo 竹) 준치쿠 

섬유(純竹 纖維) 100% 소재를 축(縮)으로 전시해 왔는데, 준치쿠 100%로는 

값이 너무 높게 된다.’고 하여 적절한 느낌의 면이나 리오셀, 재생폴리에스터 

등과의 혼방소재도 많이 내놓고 있다. 실뿐만 아니라, 적절히 빳빳한 맛과 

청량감이 있는 촉감이 특징인 텍스타일도 풍부하게 전시하였다. 판매는 아직 

적지만, 착실히 커지고 있으며, “한발 한발 정성껏 팔고 있다.”고 했다.♣ 


